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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세안 반도체 
시장이 반사이익을 수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 회피 목적으로 
아세안 지역에 진출하려는 중국 기업도 다수일뿐더러,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아세안 
진출 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며 최근 아세안 반도체 산업은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의 최대 수출 산업으로, 2022년 기준 이들 
3개국이 세계 반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에 달한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반도체 수출 5위 국가이며, 전 세계 조립·테스트·패키징(ATP) 공정의 13%가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된다. 특히 페낭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활발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인텔은 동 지역에 첨단 패키징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싱가포르는 우수한 인적 자원 및 기업친화적인 환경, 뛰어난 물류 인프라를 갖춰 아세안 
지역에서 유일하게 웨이퍼 제조 및 장비 생산이 활발한 국가다. 종합반도체기업(IDM)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기업도 싱가포르 내 제조시설을 확장 중이다. 베트남은 풍부한 원자재,  
대미관계 격상 등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투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한국과의 연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은 동아시아 반도체 제조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건비가 저렴하지만,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고 후공정에 치중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 외 거점을 확보하려는 
ʻCHINA+1’ 수요 및 첨단 패키징 기술의 확대는 아세안 반도체 산업의 성장 기회다. 반면 
미국이 반도체 우회 수출 차단 범위를 중국 이외 국가로 확대할 경우 투자 위축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 지역은 반도체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다. 아세안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가치사슬 내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국내 반도체 업계의 후공정 기술 경쟁력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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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n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아세안 반도체 시장은 반사이익 수혜 예상
l 미국은 2022년부터 수출관리규정(EAR), 무역법 301조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 확대

-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동참을 요구하여 전방위적으로 압박
î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 주요 동향

일자 주요 내용
2022.10.07 § 대중 첨단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
2023.10.17 § 통제 대상 범위 확대(저사양 AI 반도체), 우회 수출 경로 차단
2024.05.14 § 301조 대중 반도체 수입 관세 인상(25%→50%)

2024.9월 §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 통제 계획 가시화
자료: 언론보도 종합

n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아세안 진출 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는 등 최근 아세안 반도체 
산업은 활발한 성장세 시현
l 미국의 대중 제재 회피 목적으로 아세안 지역에 진출하는 중국 기업도 다수

*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이후 말레이시아 페낭 내 중국 기업은 16개사에서 55개사까지 증가 추정1)

l 중국의 對아세안 FDI는 꾸준히 증가하여 '23년 전세계 對아세안 제조업 FDI 대비 12.4% 차지
î  중국의 對아세안 제조업 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비중%)

자료: ASEANstats

1) Mercedes Ruehl(2024.03.11.), “Malaysia: the surprise winner from US-China chip wars”,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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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최근 마이크론, 인피니언,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아세안 투자 사례도 증가
- 삼성전자 또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해외 패키징 라인을 베트남에 신설할 계획을 밝힘

n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아세안 반도체 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 경쟁력을 분석하여, 
우리 반도체 업계에 예상되는 영향과 기회요인을 파악하고자 함
l 부가가치 기준 전기전자산업 수출 현시비교우위지수2) 1.0 이상으로 산업 경쟁력이 우세한 

4개국 중 해외 투자 유입이 비교적 활발한3)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3개국 중심으로 분석
* 하기 그래프내 ⾮아세안 국가인 대만, 일본, 중국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

- (말레이시아) 전 세계 조립·테스트·패키징 공정의 13%가 이뤄짐
- (싱가포르) 아세안 지역에서 웨이퍼 및 반도체 장비 제조가 가장 활발함
- (베트남) 희토류 매장량 전 세계 2위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 잠재력 우수

î  아-태 지역 부가가치 기준 전기전자산업 수출 현시비교우위지수

자료: ADB

2)  특정 국가 내 수출 산업 간 비교우위를 측정하는 지수로, 1.0 이상은 수출 경쟁력 우위, 1.0 이하는 열위로 해석
3) 2023년 누적 FDI의 GDP 대비 비중이 전 세계 평균(47.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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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세안 반도체 생태계 및 투자현황
n 반도체는 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 3개국의 최대 수출산업으로, 기업·정부 

각층의 활발한 투자에 따라 수출이 지속 확대
l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말레이시아 대세계 반도체 수출액은 연평균 10.7%, 베트남은 27.3% 증가

* 주요국 대세계 반도체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 '14→'22) : (중국) 9.9 (대만) 11.5 (한국) 9.3
î  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 대세계 반도체 수출 동향 (단위: 억 달러, 증가율%)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금액 CAGR4)
말레이시아 389 353 348 415 546 535 569 679 880 10.7 850 

싱가포르 917 842 808 882 904 842 955 1,237 1,351 4.6 1,172 
베트남 24 47 69 93 101 152 185 194 208 27.3 -

자료: UN Comtrade    주: HS 8541, 8542 기준

n 2022년 기준5) 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 3개국은 전 세계 반도체 수출시장에서 
19.5%의 비중 차지
l 싱가포르는 꾸준히 10%대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해왔으며, 말레이시아는 2023년 최초로 

점유율 10% 초과 달성
- 베트남 또한 2022년 기준 점유율이 2014년 대비 4배 이상 증가(0.4%→1.7%)하는 등 가파르게 성장

î  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 전 세계 반도체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비중%)

자료: UN Comtrade

4) 2014년~2022년 기준
5)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 내 2023년 베트남 수출 통계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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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말레이시아
n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 반도체 수출 5위 국가로, 반도체는 말레이시아 대세계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력 수출 산업
l 특히 2023년 미국의 대세계 반도체 수입시장의 약 21%의 점유율을 차지하여 대미 1위 수출국

î  대세계 반도체 수출 국가별 순위('22) (단위: 억 달러, %)î  미국 반도체 수입대상국 순위('23) (단위: 억 달러, %)
순위 국가 수출액 비중

1 중국·홍콩 4,520 36.2
2 대만 1,894 15.2 
3 싱가포르 1,351 10.8 
4 한국 1,174 9.4 
5 말레이시아 880 7.0 

10 베트남 208 1.7 
전 세계 12,498 100.0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1 말레이시아 135 21.5 
2 대만 85 13.5 
3 베트남 70 11.1 
4 태국 63 10.0 
5 한국 39 6.2 
6 중국·홍콩 26 4.1 

전 세계 629 100.0 
자료: UN Comtrade    주: HS 8541, 8542 기준  자료: UN Comtrade    주: HS 8541, 8542 기준

n 전 세계 반도체 조립·테스트·패키징(ATP) 공정의 13%가 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짐6)

l 인텔('72~), 인피니언('06~)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말레이시아에서 패키징 공정을 가동 
중이며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이후 설비 대폭 확대

î  말레이시아 반도체 산업 생태계

자료: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

6) Deloitte, MSIA(2023), MSIA 2022 E&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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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말레이시아 반도체 수출대상국 중 중국·홍콩의 비중은 지속 하락, 미국의 비중은 상승 추세
l 2023년 기준 말레이시아 반도체 수출 내 중국 비중은 31.8%로 2020년부터 4년 연속 하락
l 2023년 기준 말레이시아 반도체 수출 내 미국 비중은 12.2%로 2014년 대비 1.4배 증가

- 싱가포르 등 아세안 역내 교역 비중이 30% 이상으로 분석 대상 3개국 중 가장 높음
î  말레이시아 반도체 주요 수출대상국 ('23)(단위: 백만 달러, %)î 말레이시아 반도체 수출 미·중 비중 추이 (단위: 비중%)

순위 국가 수출액 비중
1 중국·홍콩 27,003 31.8 
2 싱가포르 18,812 22.1 
3 미국 10,325 12.2 
4 대만 5,294 6.2 
5 베트남 4,700 5.5 

전 세계 84,953 100.0 
자료: UN Comtrade    주: HS 8541, 8542 기준 자료: UN Comtrade    주: HS 8541, 8542 기준

n 말레이시아의 반도체 최대 수입대상국은 대만으로, 분석대상 3개국 중 수입대상국 
편중도는 가장 낮은 편
l 수출과 반대로, 말레이시아 반도체 수입 내 중국의 비중은 상승, 미국의 비중은 하락 추세
l 중국·홍콩으로부터의 반도체 수입 비중은 2016년부터 증가세가 이어져 2023년 기준 약 19.1%

î  말레이시아 반도체 주요 수입대상국 ('23)(단위: 백만 달러, %)î 말레이시아 반도체 수입 미·중 비중 추이 (단위: 비중%)
순위 국가 수출액 비중

1 대만 12,041 24.8 
2 중국·홍콩 9,284 19.1 
3 싱가포르 7,201 14.9 
4 미국 5,079 10.5 
5 일본 3,848 7.9 

전 세계 48,480 100.0 
자료: UN Comtrade    주: HS 8541, 8542 기준 자료: UN Comtrade    주: HS 8541, 854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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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글로벌 주요 종합반도체기업(IDM)이 후공정 공장을 확장하고 있으며, 3D패키징 등 
첨단 패키징 기술도 도입 예정
l 기존 생산설비를 증설하는 인피니언 등의 업체뿐 아니라, AT&S 등 말레이시아 신규 진출 사례도 증가
l 인텔은 페낭 지역에 미국 외 최초 3D 패키징 공장을 설립 예정으로 약 7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 발표

î  최근 주요 반도체 기업 말레이시아 투자 사례 (단위: 백만 달러)
국적 기업 부지 프로젝트 투자액 가동시기 현황
중국 퉁푸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페낭 패키징 450 '23년 가동 중

미국
마이크론 페낭 패키징 1,000 '23.10월 가동 중

페낭 패키징 1,000 - 계획
인텔 페낭 3D 첨단 패키징 7,000 '25년 건설

쿨림 조립, 테스트 - - 계획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쿠알라룸푸르 조립, 테스트 2,100 '25년 건설

말라카 조립, 테스트 1,100 '25년 건설
한국 심텍 페낭 반도체 부품 생산 110 '23.1월 가동 중
독일 인피니언 쿨림 전공정 2,200 '24.여름 가동 중

쿨림 전공정 5,500 - 계획
보쉬 페낭 테스트 센터 370 '30년대 계획

대만 ASE 페낭 패키징 300 '24.1월 가동 중
일본 페로텍 쿨림 반도체 소재 생산 190 '24.1월 가동 중

오스트리아 AT&S 쿨림 반도체 부품 생산 2,000 '24.1월 가동 중
자료: Orbis Crossborder, 언론종합

n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ʻ반도체 국가전략’을 토대로 약 1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시행 예정
l 반도체 산업을 3개의 전략 단계로 나누어 지원하며 첨단패키징 등 부가가치가 높은 공정을 

중점적으로 늘릴 계획
- 자국 내 업체의 첨단화 및 성장을 지원하여 말레이시아 근로자 임금 상승을 도모하고, 인적 

자원 강화가 다시 반도체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도 구축
l 지난 8월 초에는 수도 쿠알라룸푸르가 위치한 슬랑오르주에 말레이시아 첫 반도체 디자인 

산업단지(6만m2)가 조성되어 400명 이상의 칩 디자이너 근무 예정7)

7) Norman Goh(2024.08.06.), "Malaysia moves up value chain with first semiconductor park“, Nikkei Asia



아세안 반도체 산업의 도약 : 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을 중심으로   

î  말레이시아 반도체 국가전략('24.05.28 발표)
단계 주요 내용

1단계 기초 형성
(Building on Foundations)

§ 기존 OSAT 시설 현대화 및 첨단패키징 전환
§ 레거시 반도체 시설 FDI 확대
§ DDI는 디자인/첨단패키징/장비에, FDI는 팹/장비에 집중

2단계 경쟁력 확보
(Moving to the Frontier)

§ 자국 내 완결된 반도체 공정별 공급망 구성 (디자인→팹→테스트)
§ 매출 2억~10억 달러의 디자인/첨단패키징 로컬 업체 10개사 이상 확보
§ 매출 2억 달러 이상의 반도체 산업 관련 로컬 업체 100개사 이상 확보

3단계 첨단 혁신
(Innovating the Frontier)

§ 자국 내 디자인/첨단패키징/장비 업체 양성
§ 첨단 반도체 수요에 맞춰 선도 기업 해외 투자 유도

기타 목표 § 엔지니어 6만 명 양성 및 글로벌 R&D 허브로 도약
§ 53억 달러 이상 재정 지원

자료: 말레이시아 총리실

n 서북부에 위치한 페낭 지역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활발한 투자가 이어짐
l 1972년 페낭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며 인텔이 말레이시아 내 첫 반도체 후공정 공장 건설

- 기존의 컨벤셔널 반도체 패키징은 부가가치율이 낮은 단순 노동에 가까워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자리잡음

l 2023년 기준 말레이시아 전체 전기전자제품 분야 수출의 약 59%, 전세계 반도체 매출의 
5% 이상이 페낭에서 발생8)

- 50년 이상의 긴 업력을 지닌 페낭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 및 수자원 비용이 저렴하고 
국제공항이 위치하여 물류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춤

î  말레이시아 페낭 지역 FDI 추이 (단위: 링깃, 개)

자료: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

8) Invest Pen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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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싱가포르
n 반도체는 싱가포르 GDP의 약 8%, 전체 제조업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9)

l 싱가포르 반도체 산업의 부가가치는 지난 20여 년간 연평균 9.3% 성장하여, '22년 기준 
전자제품 산업 전체 부가가치의 86.4% 창출

î  싱가포르 전기전자 산업 내 반도체 부가가치 비중 (단위: 비중%, 연평균성장률%)

자료: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n 싱가포르는 아세안 반도체 최대 수출국으로 한국과의 교역 또한 활발
l 반도체 수출대상국 중 한국의 비중이 2022년 기준10) 5.1%로 분석 대상 3개국 중 가장 큼

* '22년 각국 반도체 수출 對한국 비중(%) : (말레이시아) 3.7 (베트남) 2.3
- 반면 수출대상국 중 미국의 비중은 4%대로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비 낮은 수준 유지

î  싱가포르 반도체 주요 수출대상국 ('23) (단위: 백만 달러, %)î 3개국 반도체 수출 내 한국 비중 추이 (단위: 비중%)
순위 국가 수출액 비중

1 중국·홍콩 52,426 44.7 
2 말레이시아 11,530 9.8 
3 대만 8,985 7.7 
4 베트남 7,272 6.2 
5 한국 6,693 5.7 

전 세계 117,233 100.0 
자료: UN Comtrade    주: HS 8541, 8542 기준 자료: UN Comtrade    주: HS 8541, 8542 기준

9) 싱가포르 경제개발청(2024), “Is Singapore losing out on the AI chip boom?”
10)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 내 2023년 베트남 수출 통계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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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반도체 수입의 경우 절반 이상(58.6%)을 대만, 한국에 의존하고 있음
l 싱가포르 반도체 수입 내 미국, 중국·홍콩의 비중은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對대만 수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대만은 2021년 이후 3년 연속 40% 이상의 점유율 유지
î  싱가포르 반도체 주요 수입대상국 ('23) (단위: 백만 달러, %)î 싱가포르 반도체 수입 미·중 비중 추이 (단위: 비중%)

순위 국가 수출액 비중
1 대만 39,465 42.2 
2 한국 15,334 16.4 
3 말레이시아 12,951 13.8 
4 중국·홍콩 7,532 8.0 
5 일본 4,592 4.9 

전 세계 93,586 100.0 
자료: UN Comtrade    주: HS 8541, 8542 기준 자료: UN Comtrade    주: HS 8541, 8542 기준

n 싱가포르는 아세안 지역에서 유일하게 웨이퍼 제조 및 장비 생산이 활발한 국가
l 1986년 전 세계 두 번째로 파운드리 산업에 진입하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약 11% 공급11)

- 동부의 템피니스(Tempines)와 파시리스(Pasir Ris), 북부의 우드랜드(Woodlands) 등에 
총 391ha 크기의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글로벌 반도체 기업 14개사 입주12)13)

- 주롱도시공사(JTC), 주택 및 개발청(HDB) 등 공공기관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담당하여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

l 싱가포르는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도 약 20%에 달하는 점유율 보유14)

-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pplied Materials)는 1991년 싱가포르에 
진출 후 아시아 지역거점으로 지정하여 전체 산출량의 약 50%를 싱가포르에서 생산

* 싱가포르 과학기술연구기관 A*STAR와 협력하여 반도체 장비 기술 혁신 공동 연구 진행

11) 싱가포르 경제개발청(2023)
12) 싱가포르 주롱도시공사(2023), “Cashing in on chips”
13) 실트로닉,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소이텍, UMC, 글로벌파운드리 등
14) 싱가포르 경제개발청(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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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우수한 인적 자원 및 기업친화적인 환경, 뛰어난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아세안 반도체 
허브로 자리매김
l 싱가포르는 제조업이 GDP의 약 20%를 구성하여 도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편

* 싱가포르와 유사한 도시국가인 홍콩은 GDP 내 제조업의 비중이 약 1%에 불과
l 기본 법인세율이 기업 규모, 사업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17%로 단일적용되며 2023년 기준 

세계은행 글로벌물류성과지수 통합 1위
l 마이크론이 싱가포르 폴리텍 대학 5곳에 인턴십·장학금을 제공하기로 MOU를 체결하는 등 

산학협력이 활발함
n 종합반도체기업(IDM)뿐만 아니라 글로벌파운드리, UMC, VIS 등 파운드리 기업이 제조 

시설을 확장 중
l 기타 아세안 국가와 달리 후공정 편중도가 낮아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높고 비교적 광범위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성
î  최근 주요 반도체 기업 싱가포르 투자 사례 (단위: 백만 달러)

국적 기업 부지 프로젝트 투자액 가동시기 현황
중국 JCET 이순 테스트 - '22년 가동 중
미국 글로벌파운드리 우드랜드 웨이퍼 제조 4,000 '23.9월 가동 중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템피니스 반도체 장비 생산 600 '24.上 가동 중
독일 실트로닉 템피니스 전공정 2,900 '24.6월 가동 중
대만 UMC 파시리스 웨이퍼 제조 5,000 '26년 건설

VIS 템피니스 웨이퍼 제조 7,800 '27년 건설
프랑스 소이텍 파시리스 반도체 소재 생산 1,100 '26년 건설

일본 AST 분 라이 반도체 부품 생산 - '26년 건설
자료: Orbis Crossborder, 언론종합

n 싱가포르 정부는 ʻ제조업 2030’ 필러에 따라 부가가치 50% 향상 목표로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자국 내 제조 기업 육성
l 반도체 산업의 경우 기술 수준에 따른 단계적 법인세 감면*, R&D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 제공

* 28nm 이하는 10년, 65nm 이하는 5년 감면에 혁신기업 선정 시 15년 감면
- 자국 내 기술 역량 혁신을 위해 질화 갈륨 반도체 상용화 연구센터를 설립, 2025년부터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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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베트남
n 풍부한 원자재 보유량 및 대미 외교 관계 격상 등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 잠재력 우수
l 희토류 매장량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추정되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 전략적 

잠재 가치가 높음
* '23년 희토류 추정 매장량 국가별 비중(%) : (중국) 40.0 (베트남) 20.0 (브라질) 19.1
- 지난 6월 베트남 정부는 가공되지 않은 희토류에 대해 전면 수출 통제를 발표한 바 있어, 

동 조치를 바탕으로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
l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2023년 9월 ʻ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ʻ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며 반도체 인력 양성 관련 협력 추진 예정
*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 동맹 제외 최고 수준의 양자 관계
-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국제기술안보혁신기금(ITSI Fund)을 바탕으로, 美 

애리조나 주립대학과 협력하여 반도체 전문 기술 인력 교육 프로그램 착수15)

n 반도체 수출대상국 중 미국 비중이 분석 대상 3개국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임
l 2022년 베트남 반도체 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은 27.4%로, 2018년(6.6%)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여 중국과의 격차가 대폭 축소
- 반면 2022년 중국·홍콩이 베트남 반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이후 6년 

만에 50% 미만으로 하락
î  베트남 반도체 수출대상국 순위('22) (단위: 백만 달러, %)î 베트남 반도체 수출 미·중 비중 추이 (단위: 비중%)

순위 국가 수출액 비중
1 중국·홍콩 10,307 49.6 
2 미국 5,701 27.4 
3 싱가포르 641 3.1 
4 네덜란드 601 2.9 
5 말레이시아 544 2.6 

전 세계 20,792 100.0 
자료: UN Comtrade    주: HS 8541, 8542 기준 자료: UN Comtrade    주: HS 8541, 8542 기준

15) 주베트남 미국 대사관, “The United States and Vietnam Mark the First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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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베트남은 반도체 수입의 약 3분의 1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음
        * '22년 각국 반도체 수입 對한국 비중(%) : (말레이시아) 4.5 (싱가포르) 14.7
l 수출과 반대로, 중국·홍콩의 베트남 반도체 수입시장 점유율이 2022년 19.4%로 

2014년(11.1%) 대비 약 1.7배 증가
î  베트남 반도체 수입대상국 순위('22) (단위: 백만 달러, %)î 3개국 반도체 수입 내 한국 비중 추이 (단위: 비중%)

순위 국가 수출액 비중
1 한국 19,812 33.3 
2 중국·홍콩 11,541 19.4 
3 대만 9,845 16.6 
4 일본 5,518 9.3 
5 미국 3,286 5.5 

전 세계 59,462 100.0 
자료: UN Comtrade    주: HS 8541, 8542 기준 자료: UN Comtrade    주: HS 8541, 8542 기준

n 한국 기업의 투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한국 반도체 산업과의 연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
l 박닌 중심 북부 산업단지, 호치민 중심 남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공장 가동·확장
l 베트남 2023년 가공·제조업 FDI 연간 유입은 전년 대비 39.9% 증가

î  최근 주요 반도체 기업 말레이시아 투자 사례 (단위: 백만 달러)
국적 기업 부지 프로젝트 투자액 가동시기 현황
한국 삼성전자 박장성 패키징 시설 - - 계획

하나마이크론 박장성 패키징 시설 1,000 '23.9월 가동 중
미국 앰코 박닌성 패키징 시설 1,600 '23.10월 가동 중

네덜란드 VDL 북동부 반도체 장비 생산 - '25년 건설
자료: Orbis Crossborder, 언론종합

î  베트남 가공·제조업 FDI 연간 유입 추이 (단위: 억 달러,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베트남 기획투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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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여 205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집중적으로 지원책을 펼칠 계획
l 10년마다 반도체 산업 매출 2배 성장을 목표로 완결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도모

* ('30) 250억 달러 → ('40) 500억 달러 → ('50) 1,000억 달러

 참고 | 베트남 정부 ʻC=SET+1’ 로드맵
￭ Chip = Specialized / Electronics / Talent / +1(Vietnam)
    Ÿ (S) AI 등 특수 목적 반도체 생산 확대와 (E) 전기전자제품 산업과의 동반 발전을 추구하고,        

(T) 숙련 인력을 양성하여 (+1)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구도에 참여하려는 비전
    Ÿ 세액공제, 보조금, 수출 패스트트랙, 및 비자 신속발급 지원 등 인센티브 정책 제정 중
    Ÿ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2030년까지 5만 명의 숙련된 기술자를 양성하여 반도체 산업 전 가치사슬에 투입할 계획

 자료: 베트남 총리실, 언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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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세안 반도체 산업 경쟁력
n 인적 자원 환경, 지정학적 변화 등이 아세안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침
l 더불어 첨단 패키징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성장 기회가 열려 있어 주목할 필요

î  아세안 반도체 산업 경쟁력 SWOT 분석

자료: 저자 작성

01   (강점)  지리적 이점 / 低인건비
n 한국, 대만 등 반도체 산업 주요국과 지리적으로 밀접해 물류·공급망 연결성이 뛰어남
l 공급망 블록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아세안 지역은 아시아 반도체 공급망에 밀착 연계 가능

- 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반도체 가치사슬에서 제2의 거점 역할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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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저렴한 인건비 및 풍부한 인력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인 공정에 특화된 환경
l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경우 2020년 기준 평균 월 임금이 미국의 각 15%, 6% 수준

* 싱가포르의 경우 임금 수준이 높은 대신 숙련 인력이 풍부하여 고도화된 공정 수행에 용이

î  아세안 주요국 및 한·미·일 평균 월 임금 비교 (단위 : 달러)

자료: ILO

02   (약점) 숙련 인력 부족 / 산업 구조 한계
n 미흡한 고급 인력 양성과 열악한 처우로 인해 고학력자의 해외 이탈 가능성이 큼
l 말레이시아·베트남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30% 미만으로, 생산성 또한 상대적으로 낮음
l 저임금으로 고학력자 해외 유출 가능성이 높아 기술 혁신 및 고부가가치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

î  주요국 인적 자원 환경 비교('17년) (단위 : 순위, 비중%, 천 달러)
구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 중국

HCI 순위 33 64 4 11 17 27 34
고등교육 이수율 26.1 28.8 85.8 69.8 63.4 95.3 43.4

고숙련 이상 비중 25.5 10.9 42.2 56.2 25.2 21.4 11.9
중숙련 이상 비중 86.2 60.1 87.3 92.3 93.4 86.8 91.8
1인 생산성(PPP) 54.7 9.4 111.1 141.0 72.1 68.7 23.8

자료: WEF
    주: HCI 순위는 인적 자원 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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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웨이퍼 수입 후 조립·테스트·패키징을 통해 완제품을 해외로 재수출하는 구조로 
공급망 자립이 어려운 상황
l 후공정 위주의 제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다 역량을 갖춘 로컬 반도체 기업이 부족해 

해외 투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함
-  조립·테스트·패키징 공정의 부가가치는 반도체 전산업 부가가치 창출의 6%에 불과한 실정

 참고 | 반도체 산업 공정별 부가가치 비중

 자료: BCG, SIA 바탕으로 저자 작성

03   (기회) CHINA+1 / 첨단 패키징
n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여 중국 외 거점을 확보하려는 ʻCHINA+1’ 구도의 필요성 증대
l 올해 미 대선이 치러지며 진영을 떠나 보호무역주의 흐름 및 대중 압박이 거세짐

- 중국 기업의 제3국 생산설비 투자가 대폭 증가하고, 제3국 기업의 중국 이외 투자도 
확대되는 추세
* '24.1분기 중국의 대세계 FDI는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대치 근접

- 중국의 FDI 순유입액은 1998년 공표 이래 처음으로 2023년 3분기 중 마이너스 기록
* 중국 분기별 FDI 순유입(억 달러): ('23.2Q) 68 → ('23.3Q) -118 → ('23.4Q) 177 →  ('24.1Q) 102 →  ('24.2Q) -149

l 지속 가능한 공급망 확립을 위해 아세안 반도체 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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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첨단 패키징 시장이 성장하며 아세안 지역 반도체 산업 고도화 및 투자 유입 확대 가능
l 반도체 미세화 기술 고도화가 한계에 봉착하자 첨단 패키징으로 부가가치 상승을 도모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음
- 첨단 패키징은 고성능 칩 제조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동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약 10% 성장 예상16)
* 첨단패키징 시장 전망 (Yole Development, 억 달러) : ('22) 443 → ('28) 786

- 현재 대만·중국이 동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아세안 반도체 산업의 기회도 증대될 전망
 참고 | 첨단 패키징
￭ 과거에는 같은 크기의 칩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하기 위해 미세화 기술에 집중하였으나 최근 

다기능·고집적화 수요가 증가하며 첨단 패키징 기술이 고부가가치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음
    Ÿ 회로 간 미세연결 구조 구현을 통해 다양한 기능의 소자를 수평, 수직으로 연결하는 이종 집적 기술이 핵심
    Ÿ 데이터센터, AI 가속기, 가전제품용 고성능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가장 큰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자료: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블룸버그

04   (위협)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n 미국이 우회 수출 차단 범위를 확대할 경우 투자 위축 가능
l 아세안 반도체 산업 내 중국 기업의 비중이 상승할수록 미국의 對아세안 제재 도입 가능성도 증가
l 중국 기업의 투자와 함께 중국의 초국경 보조금* 지급 또한 미국의 경계 대상

* 초국경 보조금(transitional subsidy) : 제3국 정부가 수출국에 제공한 보조금으로, 수입국 입장에서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난 3월 미 상무부가 초국경 보조금 조사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17) 아세안 반도체 산업도 
동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음

* 2023년 7월 미 상무부는 말레이시아 철강기업에 대한 중국 초국경 보조금 조사를 개시한 바 있음

16) Yole Development
17) 이유진, 한아름(2024),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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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n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는 가운데 아세안 지역은 다변화 측면에서 전략적 요충지
l 최근 아세안 지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은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아세안의 지정학적 

중요도 및 기존 반도체 산업 역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싱가포르 내 파운드리 투자 확대, 말레이시아의 첨단 패키징 기술 도입으로 고부가가치화도 진전

l 공급망 다각화가 최근 세계 교역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큼 아세안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도 
성장세가 두드러질 전망

n 단기간 내 미국의 제재가 아세안 반도체 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l 현재 미국은 아세안 지역을 제재보다는 협력 대상으로서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음

-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가 반도체장비 국산화, 첨단 패키징 기술력 제고로 이어지며, 중국의  
전략산업 육성을 도왔다는 역효과 우려가 제기18)

- 특히 첨단 패키징은 범용 장비를 사용하고 개별업계의 노하우 축적이 중요한 분야로 제재 
효과가 크지 않아, 향후 후공정 분야에서 미·중 양국의 경쟁이 불가피

- 패키징 분야 전통적 강자이자 미국과의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은 아세안과의 협력은 미국 
입장에서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지

n 그러나 제47대 미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향후 미 통상정책 
전반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지속 모니터링 필요
l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CHIPS Act) 축소·폐지 및 반도체 관세 인상을 

통한 미국 내 제조업 부흥 계획 시사
- 특히 말레이시아·베트남은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커, 미국 관세 인상 시 타격 입을 가능성 상존

18) Whitney(2024), “The Double-Edged Sword of Semiconductor Export Controls: Introduction and Advanced Packaging Technologies”, C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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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은 아세안 지역과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
l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 또한 반도체 공급망 대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함

- 대아세안 협력 및 현지 진출을 도모하여 중국 현지 공장·공급업체 관련 리스크 완화
 l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가 아세안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각국과의 맞춤형 연계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 분산
- 아세안 국가의 대미·대중 협력 수준이 상이하여, 아세안 전체를 하나로 묶기보다는 

각국의 외교 및 경제 협력 방향에 맞춰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 말레이시아는 중국과, 싱가포르·베트남은 미국과의 협력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이 우세한 편19)

l 해외 주요 반도체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현지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l 아세안과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을 공동 추진하는 등 양질의 협력사업 발굴

- 국내 반도체 인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어*, 양 지역간 공동 인력 양성 사업은 상호 이익
* 국내 반도체 산업 인력은 '31년 수요 대비 최대 5만 6,000여 명 부족할 것으로 분석20)

n 후공정 부문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한국 반도체 업계도 후공정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 전환이 요구
l 2023년 매출 기준, 반도체 후공정 글로벌 2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은 4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모두 10위권 밖일뿐더러21) 전체 후공정 시설 수도 현저히 적음
* 주요 지역 후공정 시설 분포('21, 개) : (중국) 134 (대만) 111 (아세안) 95 (북미) 75 (일본) 31 (한국) 24 (기타) 24 22)

l 첨단 패키징 R&D를 적극 지원하고, 기업·연구기관·대학ž정부가 연계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함
- 전통적인 후공정 강자이자 최근 글로벌 기업의 투자로 첨단 패키징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는 아세안은 유망 협력 파트너

19) ISEAS(2024), “The State of South East Asia 2024”
20) 한국반도체산업협회
21) 심서현(2024.09.03.), “'세계 톱10' 대만 5곳, 한국 0…패키징 혁명, K반도체의 위기 왜 [반도체 패키징 혁명]”,  중앙일보
22) Thadani, Allen(2023), “Mapping the Semiconductor Supply Chain: The Critical Role of the Indo-Pacific Region”, C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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